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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선도적 총파업·총력투쟁 모범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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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전국 4곳 미국산쇠고기 냉동창고 봉쇄투쟁 나서고 서울시청 용역깡패들과 격전도

"우리는 못 배우고 가난한 노동자들이지만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최선 다해 복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연합노조 서울, 경기, 충청지역 조합원 2천여 명은 27일 파업에 돌입하고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운송저지 투

쟁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1]

민주연합노조는 전국 4개 지역 미국산쇠고기 야적 냉동창고를 대상으로 운송저지 집중투쟁에 나서 가열한 투쟁을 벌였다. 또 민주

연합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촛불문화제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파업문화제를 벌이며 결의를 다졌다.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된 민주연합노조는 파업문화제 중 시청 면담을 요청하고 환경미화원 열악한 노동현실과 문제를 알리는 기자회

견도 열었다.

민주연합노조 이미숙 부위원장은 “총연맹 지침에 따라 민주연합노조도 파업투쟁에 돌입했다”고 전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아이

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학교급식 등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최선을 다해

복무하는 것은 민주노총 가맹조직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연합노조는 27일 강동냉장과 고려물류 등 냉동창고 4곳에 조합원 2백여 명을 투입,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투쟁을 선도적

으로 벌였다.

또 민주연합노조 8백여 명 조합원들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노총 텐트를 사수하던 중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서울시

청이 고용한 용역깡패들 폭력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2]

이 과정에서 용역들은 조합원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폭력을 자행했고 이를 막으려다 칼에 찔린 조합원이 다수 이 있으며 충돌을 제지

하려던 경찰에 의해 조합원 2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b>공공운수연맹 야간 총회투쟁</b>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27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저지! 공공

운수노동자 야간 총회투쟁’에 이어 국민촛불에 합류한다.

서울시청 야간 총회투쟁에는 수도권 조합원 2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지방은 각 지역별 촛불문화제 장소에서 총회투쟁을 전개한

다. 이에 앞서 오후 5시에는 광화문 한글회관에서 촛불문화제 참가를 독려하고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연맹단위노조 대표

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사진3]

<b>지역투쟁</b>

민주노총은 촛불투쟁 전국 확산을 위해 전국 지역별 촛불문화제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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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경우 26일 확대간부결의대회에 이어 27일에는 지역조합원 잔업거부투쟁을 통해 지역 촛불문화제 집중 참가를 조직한다.

경산지역은 27일 오후 6시 한나라당 최경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8일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4천여 명이 상경투쟁을 벌이며 촛불시민들과 함께 광우병 투쟁에 나선다. 이밖에 전국공무원노조 1

만5천여 명 조합원들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공무원연금개악·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후 촛불집회에 결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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